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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돌봄시대
전주시 주거환경개선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

○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

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

○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돌봄 대상자들은 의료·복지서비스 이전에 주거환경 

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○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, 돌봄 지속가능성을 

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.

∎ 낙상 위험이 높은 노후주택 ∎ 문턱과 협소한 화장실

∎ 노후 전기시설 ∎ 곰팡이와 누수

∎ 단열 부족과 에너지 빈곤 ∎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동 불편

1 현행 사업의 한계

○ 전주시는 현재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∎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∎ 노후주택 개보수사업

∎ 자가가구 주택개보수사업 ∎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

∎ 주거환경개선사업 ∎ 웰빙 가정환경 조성사업

∎ 노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∎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

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공급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“어떤 사업

을 신청해야 하는지”, “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”, “중복 지원은 가능한지”, 알기 어려운

실정입니다. 또한 사업별 대상기준이 달라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지원이

쉽지 않습니다.

2 「전주시 주거환경개선 통합플랫폼」구축

○ 전주시주거복지센터를 주거영역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

접수·상담·조사·연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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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주거환경개선 원스톱 창구 운영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한번에 지원

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.

∎ 주거복지종합상담 ∎ 방문현장조사

∎ 서비스 연계 ∎ 사후관리(모니터링)

둘째, 맞춤형 주거플랫폼 확대 운영 현재 전주시주거복지센터가 추진 중 인 「맞

춤형 주거플랫폼」 협력기관을 확대하여 연계 지원합니다.

∎ 해충 방역 및 소독 ∎ LED 조명 교체

∎ 노후 전선 교체 ∎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연계

∎ 주거환경개선 ∎ 태양광 설치 등

셋째, 집수리기동대 운영확대, 현재 운영 중인 집수리기동대를 통합돌봄 주거서비

스로 확대하여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∎ 현관문 도어록 교체 ∎ 도어체크 및 초인종 수리

∎ 방충망 부분 교체 ∎ 전기콘센트 교체

∎ 안전바 설치 ∎ 수도꼭지 및 샤워기 교체

∎ 화장실 변기 수리 ∎ 세면대 보수

∎ 에어컨 필터 청소 ∎ 칼갈이 서비스

넷째, 통합돌봄 주거영역 전담기관 지정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합돌봄 주거

영역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.

∎ 주거욕구 실태조사 ∎ 주거환경 진단

∎ 주거서비스 연계 ∎ 사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

3 맺음말

○ 전주시는 이미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원을 연결하고 통합

하는 전달체계입니다.

○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 6년간 주거복지종합상담, 실태조사, 사례관리, 주

거환경개선,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하며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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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 

○ 통합돌봄 시대에 전주시주거복지센터를 주거영역 수행기관이자 주거환경개선 

통합플랫폼으로 육성한다면, 전주시는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하는 주거복지 

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○ “주거가 안정되어야 돌봄이 가능하고, 돌봄이 가능해야 지역사회에서 지속가

능한 삶이 가능합니다.”

2026. 06. 17.

전주시주거복지센터장 오 은 주


